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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중국 수출여건 대폭 개선
한국제품 인기 불구 수출절차 까다로워 … 위생허가 대폭 간소화

중국 당국이 일부 화장품의 위생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에 따라 국내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중국 현지업계에 따르면, 중국 위생부는 8월부터 비기능성 화장품의 위생허가 신청절차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심사요건으로 거론되던 기술평가 부분을 철폐했다.

이에 따라 보통 6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소요되던 위생허가 취득기간이 2개월 내외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3000여개에 이르는 자국 화장품 생산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생허가 제도와 사전허가

제도 등을 복잡하게 적용해 <드봉>이나 <나드리> 등 한국의 유명제품들이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KOTRA는 “지금까지 외국의 화장품 메이커들이 중국의 위생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장시간의 

노력 투입은 물론이고 위생부에서 요구하는 샘플과 서류가 많아 중소기업으로서는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

운 점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조치로 한국 화장품기업들의 중국진출 여건이 대폭 개선됐다”고 평

가했다.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화장품은 위생허가 취득 등의 문제로 많은 보따리상들을 이용한 불법통

관 방식으로 시장에서 거래돼 한국 화장품 메이커의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는 요인이 돼온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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